
사도세자의 릉인 융릉이 위치한 수원 화
성에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수원을 조성
한 정조의 효심이 깃들여 있다. 화성 성곽
을 따라 있는 둘레길에는 정조의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그리움을느낄 수 있다.
정조로부터 수원성 축성의 명을 받은 이

는 불교계와도 교우가 깊었던 젊은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었다. 당시 다산의 나이는
31세 였다. 젊은 학자의 젊은 사상은 이상
적인 성곽을만들어냈다. 
당시 수원 화성의 조성은 사도세자 묘

이장을 주장한 보경 스님 등 불교계와 신
진 사상가들의 힘이 모아졌다. 다산은 정
조 18년인 1794년 성을 쌓기 시작해 2년
뒤인 1796년 이를 완성했다. 성곽 둘레는
5.7km로 성인 걸음으로 한 바퀴 도는데 2
시간가량이소요된다. 

옛 멋과 현대미 깃든 도심 속 성곽길
수원 화성 성곽을 따라 만들어진 둘레길

은 평일에도 많은 시민들이 성곽을 도는
모습을흔히 볼수있다. 
성 안팎으로의 출입은 4대문과 암문 다

섯 곳을 통해 이뤄진다. 창룡·장안·화
서·팔달문 등 4대문과 북암문·동암문·
서암문·서남암문·남암문등이그것이다. 
수원 화성이 한양 도성의 남쪽에 있는

관계로 북문인 장안문이 사실상 정문이다.
장안(長安)이라는 말은 수도를 상징하는
동시에 나라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산다는

뜻이다. 
이 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성문으로

국보1호인 숭례문보다도크다. 
여기에서 동북쪽으로 자리한 동문인 창

룡문까지는 1km거리. 도보로 15분가량이
소요된다. 창룡문 인근에는 수원에서 가장
오래된사찰인봉녕사가있다.
봉녕사는 조계종 제 2 교구 용주사의 말

사로서 수원 동쪽 광교산에 자리 잡고 있
다. 고려시대 1208년에 원각국사가 창건
해 성창사라 했다가, 1400년경 봉덕사라
개칭, 1469년 중수하여 봉녕사라 불렸다.
고려시대 불상인 석조 삼존불과 약사전의
신중탱화, 현왕탱화가유명하다. 
속세의 부질없는 잡념과 근심은 일주문

을 넘기 전에 다 내려놓게 된다. 부처의 진
리를 향한 일심으로 일주문을 조심스럽게
넘어간다. 대웅전 앞뜰에 800년 된 향나무
가 길손을맞이한다.
봉녕사는 1971년 비구니 묘전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며 폐사 직전의 사찰을 요사
와 선원을 신축해 다시금 활기를 불어넣었
고, 1974년 대웅전을 신축하면서 확장했
다. 그 해에 비구니 묘엄 스님을 강사로 승
가학원을 설립하고 세계 최초의 비구니 율
원을 만든 곳이기도하다.
수원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이지만

사찰은 낡고 퇴색한 모습보다 섬세하고 단
아한 모습이다. 잘 가꿔진 숲과 마당 등 비
구니사찰특유의깨끗함이인상 깊다.

다시금 봉녕사를 나와 창룡문을 출발해
수원 남문이자 번화가인 팔달문으로 향한
다. 팔달문으로 향하는 길목에선 수원 화
성을 가로지르는수원천을만난다.
성 안쪽으로 수원천을 따라 조금만 걸으

면 동남각루와 함께 전국 3대 포교당 중
하나로 꼽히는 수원사(水原寺)에 도착한
다. 수원사는 한국 최초의 포교당 각황사
(현재 조계사), 강릉포교당과 함께 전국 3
대 포교당으로 불리며 근대불교 도심포교
의상징이었다.
1912년 용주사 수원포교당으로 건립된

이 곳은 일제강점기 도심포교를 진행했다.
1957년 화광사(華光寺)로 이름을 바꿨다
가지금은수원사로불리고있다.
수원사의 본 법당인 극락대원전(極겦大

願殿)은 1912년 창건 당시에 지어진 건물
로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모습을 온
전하게 간직하고 있다. 극락대원전 월대의
좌측에는 사자모양의 동상이, 우측에는 용
형상의조각이세워져있다.
수원사는 도심포교 뿐만 아니라 근대문

화 산실의 역할도 했는데 1929년 9월 한국
최초 여성화가인 나혜석 전시회가 수원사
에서 열기도했다.
수원사를 나서 수원천을 건너면 사통팔

달이란 이름을 낳게 한 팔달문을 만나게
된다. 그 이름 답게 인근에는 시장이 조성
돼 있다. 수원 성곽의 남문인 팔달문은 현
재 보수공사 중으로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다소 아쉬웠다.
팔달문에서 성곽을 따라가지 않고 도로

를 따라 성 안쪽으로 10분가량 걸으면 화

성행궁이모습을드러낸다.
행궁 뒤편으로는 수원 화성에서 가장 높

은 곳인 서장대에 오르는 길이 마련돼 있
다. 서장대는장수가군사를지휘하는곳으
로 이곳에 오르면 성안의 행궁은 물론이고
성밖어느방향도모두막힘없이보인다.
성곽에 기대 도심을 내려다 보는 것은

숲길을 걷는 것과는 다른 맛이다. 마치 조
선시대장수가된기분이든다. 
서쪽으로 향하면 서문인 화서문이 나타

난다. 이 화서문 서북쪽이 바로 정조가 한
양으로 돌아갈 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뒤돌아보며눈물 흘렸다는지지대다.

효도길 걸으며 정조 효심 느껴
지지대에는 정조의 지극한 효성을 추모

한 비(碑)가 세워져 있다. 정조 사후인 순
조 7년(1807)에 건립된 비석의 안내문에
는다음과같이 기록돼있다.
‘조선 정조는 생부인 사도세자 능인 화
성의 현륭원에 참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
가는 길에 이 고개만 넘어서면 멀리서나마
화산의 능을 볼 수 없게 되므로, 으레 이곳
에서 행차를 멈추었다고 한다. 능을 뒤돌
아보며 떠나기를 아쉬워했기 때문에, 이곳
에 이르면 왕의 행차가 느릿느릿해졌다고
해서 한자의 느릴 지(遲)자 두 개를 붙여
지지대라붙였다고전해지고있다.’
이 지지대비에서 융건릉까지는 18.7km

거리다. 수원 화성을 관통하는 능행차로는
대부분 차가 다니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
다. 성곽 둘레길과 별개로 이 길을 따라 융
건릉으로다시 향했다.

원래 사도세자의 묘는 양주 배봉산에 있
었으나 수원 화산으로 묘를 옮기고 현륭원
(顯隆園)이라 하였다. 수원 화성 이름도 화
산에서따온 것이다.
1899년 고종 때 사도세자를 왕인 장조

로 추존하면서 묘지가 원에서 능으로 격상
되었고이름도융릉(隆겓)으로바뀌었다.
융릉에는 한 울타리 안에 건릉(健겓)이

있다. 정조와 정조비인 효의왕후(孝懿王
后)를 합장한 무덤으로 융릉과 함께 1970
년 사적 제206호로 지정됐다.
이 사적을 관리하는 사찰이 바로 용주사

(괟珠寺)다. 본래 용주사는 신라 문성왕 16
년(854년)에 창건된 갈양사로 병자호란 때
소실된 후 폐사되었다가 정조가 융릉의 원
찰로 중창했다.
용주사에 들어서면 일주문과 다른 낯선

문(門) 앞에 걸음을 멈추게 된다. 보통 향
교나 궁, 능, 묘에 세우는 홍살문이다. 융릉
의 원찰인 이유로 사찰 내 사도세자의 제
각을 지으면서, 죽은 사람의 위패를 모시
는 곳에 세우는 홍살문도 함께 들어서게
된것이다.
정조의 효심은 용주사 곳곳에서 묻어난

다. 일반적인 사찰엔 부처나 보살을 모시
는 전각이 대부분이지만, 용주사엔 사도세
자의 제사를 지내는 제각인‘효성전’이 있
다. 다른 전각들에 비해 작고 소박하지만
단정하다. 
현재 이곳엔 사도세자를 비롯해 부인 헌

경왕후(혜경궁 홍씨), 정조, 정조의 비 효
의왕후의위패가모셔져있다.
그 앞에는‘부모은중경’이 기록된 석탑

이 자리하고 있다. ‘부모은중경’은 부모의
큰은혜에대해 내용을담은 경전이다.
정조는‘부모은중경’을 접하고는 백성

들도 이를 깨닫게 하기 위해 한문목판본,
한글본을만들어사찰에내렸다.
용주사에 오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바로 이탑이다.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이
곳에 서면 가슴 저리게 다가온다. 용주사
는 부모은중경 탑을 마지막으로 자연스럽
게 절 밖으로나가게된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용주사를 지나간다.

한겨울짧은해가, 뉘엿뉘엿넘어가는모습
을바라보며세월이빠름을느낀다. 부모님
에게 효도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생각이절로든다. 정조의효심과부모님에
대한생각을다시하며용주사를나섰다.

노덕현기자noduc@hyunb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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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각루에서창룡문방향으로나있는화성성곽둘레길. 성곽틈틈이보이는수원시내의모습과선조들이남긴유적들이조화를이뤄즐거움을선사한다.

효심으로쌓은성곽길걸으며孝다시생각
⒔화성성곽둘레길그리고봉녕사, 수원사, 용주사

용주사홍살문은효행본찰로서의상징이다.

화성행궁은정조가융릉에행차할때묵었던왕궁이다.

도심문화포교의선구적입지를다져온수원사

〈수원화성〉

우우 창창 산산 업업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삼환양초에서는법당에서부처님께초공양을쉽게올릴수있도록연꽃모양의크
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PC컵을 이
용하여화재위험을완벽하게방지하도록설계되어있어법당및야외어디서나안
전하게초공양을올릴수있습니다. 이제모든불자님들의마음을담아법당에서 1
인1등연꽃밀납양초로초장엄을 할수있습니다.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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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탈받침P.C컵밀납초

밀납양초 교체형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연화 大 9.5∮× 11㎝, 연화 中 9∮× 10㎝, 연화 小 7∮× 6.5㎝

밀납연화 小 7∮× 6.5㎝야광 호랑이 양초 연봉 원기둥 7.0∮× 34㎝ 야광 용 양초 연봉 원기둥 7.0∮× 34㎝ 육각초 7.0∮× 34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一人一燭 연꽃밀납양초

백목향,목향 우리향,백단향,설중매,인삼향,대발향,쑥향와까바 후라지아 영원향 장,단(소바라)                    향수림

꽃
과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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